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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1) : 2014년 거시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경제

○ 선진국이 경기 회복을 선도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2014년까지 이어질 전망

- 특히 미국 경제는 최근 주택시장 호조,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달러화

강세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로 지역도 재정위기

부담 축소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

- 중국은 정부가 안전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7%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극대화된 2013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그러나 美 양적완화 축소와 연방정부 재정 관련 협상, 日 아베노믹스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유로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양적→질적)에 차질 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

○ 국제원자재가격은 우호적이나, 환율과 금리는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주요국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2013년 2.9% 2.8% 1.6% -0.4% 7.6% 2.0%

2014년 3.6% 3.7% 2.6% 1.0% 7.3% 1.2%

 (국내 경제 전망) 세계성장률을 상회하는 3% 후반대 성장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은 일제히 2014년 우리나라 경제가 3% 후반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비/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은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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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자재 가격 안정, 1% 내외의 낮은 물가 상승률, 양호한 금융 시장,

고용 지표 개선 등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 뚜렷

< 주요 기관들의 201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기관명
(’13.12) (’13.10) (’13.11) (’13.10) (’13.12)

경제성장률 3.9% 3.8% 3.7% 3.8% 3.7%

○ 그러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부담과 日 엔화 약세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목

 (시사점) 2014년에도 IT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가계 부채를 비롯해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거시경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 LTV, DTI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안정 노력을 지속함은 물론, 적정한 규모의 주택공급

및 정책 마련을 통해 전세 가격 안정화와 월세 인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스마트기기 등 IT

수출이 2014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 엔화 약세

등은 IT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출처 : ‘2014년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2013.12.27.)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13.12.18.)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3.10.10.)

‘KDI 경제전망’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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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2) : 미국, 제조업 25년의 성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제조업 기술 확장 파트너십(MEP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의 지난 25년 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2013.12.27.)

○ MEP는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의미

(제조업의 중요성) 제조업의 기반 강화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미국 제조업은 고임금과 다양한 혜택의 1,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총 연구개발 비용의 약 3분의 2가 제조업에 투자되며 총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

○ 오늘날의 제조업은 로봇, 3D 프린팅 및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통해 대형 산업설비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및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

○ 제조업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단순 생존만이 아닌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기술개발의 가속화, 공급망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오바마 행정부와 상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의 경제 강화에 미치는 제조업의

영향을 중요시하며 ME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제조업 지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MEP는 미국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제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혁신 엔진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

○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의 증대에 필수적인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전략적 자문 역할을 수행

○ 1988년 설립 이래, MEP는 미국 각 주
*
와 푸에르토리코에 400개 이상의

서비스 시설과 60개의 MEP센터 네트워크를 구축

*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알래스카 등

※ MEP는 미국 각 주의 센터에 1,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제조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위한 자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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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는 지난 25년간 약 76,000개 제조업체 지원, 790억 달러의 매출 기록,

128억 달러의 비용 감소, 63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200억 달러 이상의

총 투자가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

(설문조사 결과) 매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MEP센터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

○ 2012년의 경우 제조업체가 MEP를 선택하는 이유는 센터 및 직원의 전문성,

서비스 비용,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자문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이유로 성과에 대한 평판, 산업 지식, 다른 제공자와 차별된 서비스 등을 제시

○ 향후 3년간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서비스, 즉 제조업체의 도전과제로는 지속적인

개선, 성장 기회의 발견, 제품 혁신 개발, 직원 채용 및 유지 등을 꼽음

※ 파트너와 공급처 관리, 자금 지원, 기술 향상, 수출 지원 등도 기타 의견으로 제시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MEP를 통해 변화하는

제조업 환경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

○ 향후 25년 후에도 MEP를 통해 제조업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예시 : E3(Economy, Energy, Environment) 프로그램 추진(지속가능한 생산 지원),

리쇼어링(reshoring) 프로그램 추진(미국 제조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지원)

○ 우리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장기적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

○ 숙련된 제조업 분야 전문가의 지속적인 공급 확보가 필수적이며 제조업이

매력적인 일자리임을 강조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출처 : 상무부(2013.12.27.)

http://www.commerce.gov/blog/2013/12/27/25-years-supporting-us-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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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3) : 일본, 2014년 주목할 만한 혁신기술 동향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에서는 에너지, 환경, 재료, 생활과학 등 11개 분야

173개 영역에 대한 기술혁신동향을 분석하고 2014년 특히 주목해야 할

기술분야로 5개 분야를 선정

○ 수소에너지, 풍력발전, 가상발전소, 사물인터넷, 그래핀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개발 및 활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

･ 5개분야 기술동향 주요 내용

① 이차에너지로서의 수소

○ 도요타 자동차에서 2015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판매

개시가 예정되어 있어 수소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진행되어 에너지 저장용도로 수소에너지 주목

○ 현재 세계 수소의 약 96%가 화석원료로부터 생산되고 있어 비용절감과

CO2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수소 제조기술이 필요

② 대형화되는 해양 풍력발전

○ EU의 경우 풍력발전의 신설 설비용량이 전체 전력설비용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해상의 강풍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 40GW 이상의

풍력 발전으로 국내 전체 소비전력의 약 1/3을 조달할 계획

○ 해양 풍력발전용 발전터빈의 구성부품 중 기어박스(gearbox)는 발전출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요 고장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해상에서

수리가 용이하도록 “기어리스(gearless)방식”의 발전터빈을 개발 중

※ 미츠비시중공업은 2010년 12월 영국 Artemis Intelligent Power사를 매수하여 기어리스

유압방식에 의한 7MW 대형풍차를 개발 중으로 2014년 가동을 목적으로 제조할 계획

○ 해양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에 비해 건설 및 보수비용이 높아지므로 발전

용량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

③ 가상발전소 (VPP, Virtual Power Plant)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34년 비중이 총 전력량의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IEA, 2013.11.)

○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는 자연 상태에서 출력변동이 크고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소규모의 분산전원 형태로

최적관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

○ ICT를 활용하여 다수의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발전 설비를 포함하고 대규모

집중전원으로 관리하는 가상발전소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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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 데이터 해석기술의 고도화 및 비용절감으로 인해 빅데이터의 처리와 해석이

비약적으로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150억 개의 사물인터넷이

존재하고 2020년에는 5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IC태그 식별기술, M2M(Machine to Machine)의 네트워크 기술 등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므로 향후 전체적으로

기기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

※ 사물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융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에 관한 공동

연구 실시(유럽위원회의 FP7를 통해 정보통신연구기구에서 추진(2013.4.1.)

･ ⑤ 산업기반재료로서의 그래핀(Graphene)

○ 그래핀은 경량으로 전기나 열전도성이 높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2004년

존재가 발견된 이래 차세대 전자기기 또는 산업용 재료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 중

※ 터치 패널, 액정 디스플레이, 유기태양전지, 유기 EL등에 사용되는 투명전극재료나

리튬이온전지의 흡착재료, 해수염수화용 분리막 등에 활용

○ 그래핀은 에너지 절약, 수출기기 등 많은 분야에서 실용화가 기대되며 각각

용도에 맞게 기술개발과 계측을 비롯한 고품질 양산기술 확립 필요

※ 경제산업성 주도로 나노탄소재료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 중(2014년 예산 15.4억 엔)

(결론 및 시사점)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에서는 2014년 주목할 만한 기술

분야로 수소에너지, 풍력발전, 가상발전소, 사물인터넷, 그래핀 등을 선정

○ 에너지 저장 및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사물인터넷, 나노탄소재료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들이 포함

○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 사회적 이슈가 과학기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

출처: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2013.12.16.)

http://mitsui.mgssi.com/issues/report/r1312jtm.pdf

http://www.mhi.co.jp/csr/csrreport/specialfeature/specialfeature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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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4) : ICT산업 실적 및 전망

‘13년 세계 ICT 성장률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ICT 수출, 수지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세계 ICT시장 성장률(Gartner, %) : (’11) 4.3 → (’12) 2.5 → (’13) 0.8

* ICT 수출 : (’12) 1,552.4억불 (0.9%↑) → (’13) 1,694억불 (9.1%↑)

* ICT 무역 수지 흑자(억불) : (’12) 772.8억불(2.9%↑)→ (’13) 886억불(14.6%↑)

○ ICT수출은 비 ICT수지 감소를 상쇄하며, 우리나라 무역 3관왕(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최대 수출, 사상최대 무역수지흑자) 달성을 주도

< 2013년 전체 및 ICT 수출입 현황(억불, %) >

구분 전체 산업 ICT 비 ICT

수출(증감률) 5,597(2.2) 1,694(9.1) 3,926(0.6↑)

수입(증감률) 5,155(0.8↑) 808(3.7) 4,347(1.6↑)

 무역수지 442 886 444↑

○ 중소기업 역대 최대 수출(대기업 수출 증가율 9.0%보다 높음), 신흥국

수출 비중 확대 등 ICT 수출 내실 강화

* 중소기업 ICT 수출(억불) : (’10) 186.2 → (’11) 223.9 → (’12) 219.5 → (’13) 241.9, 10.2%↑

* 신흥국가 ICT수출 비중(%) : (’10) 76.4 → (’11) 78.4 → (’12) 81.3 → (’13) 82.0

반도체, 휴대폰, SW 등 ICT 핵심 품목이 ICT 수출을 견인

○ (반도체) 모바일 등 성장 시장에서의 국내업체 주도권 확보와 반도체

단가 개선으로 ICT수출 증가에 기여

* 모바일용 D램 시장(IHS) : (’12) 70억불, 7.5%↑ → (’13) 99.7억불, 42.3%↑

* 모바일 D램 세계 시장 점유율(IHS, %) : (’13.1Q) 72.7 → (2Q) 73.0

* 부품 단가($, '12.하→ '13.하) : (D램 4Gb) 1.8 → 3.4, (낸드 32Gb) 2.3 → 3.1

○ (휴대폰) 피처폰 비중을 줄이고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중심으로 수출

체제 변화로 수출 증가 및 세계 시장 입지 강화

*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 (’11) 24.0 → (’12) 34.2 → (’13.1Q) 37.3→

(2Q) 37.8 → (3Q) 39.7

* 휴대폰 수출 : (’12) 202.3억불, 19.3%↓ → (’13) 248.7억불,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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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ICT 수출 전망 >

* ICT수출(NIPA) : (’13) 1,694억불, 9.1%↑ ⇒ (’14) 1,774억불, 4.7%↑, 899억불 흑자

* 주요 기관 ICT 수출 전망(%) : KISDI(5.1), KIET(5.9)

○ (D-TV)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 보조금 5월말 종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서유럽, 북미 수요 회복, 브라질 월드컵 수요 선반영으로 수출 증가

* D-TV 수출 : (’12) 62.9억불, 19.4%↓ → (’13) 74.3억불, 18.0%↑

○ (SW)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와 국내 기업의 동남아,

중동 등 활발한 해외 진출로 사상 최대 실적 예상

* SW 수출(임베디드 제외) : (’12) 22.4억불, 24.2%↑ → (’13) 34.5억불, 54.3%↑

‘14년 ICT수출은 세계 ICT시장의 완만한 성장세와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세계 ICT시장 성장률(Gartner, %) : (’12) 2.5 → (’13) 0.8 → (’14) 3.6

○ 미국 출구전략 가시화 및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엔저에 기반한

일본 ICT제조업의 부활, 중국의 ICT 경쟁력 향상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

*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세계 1위 유지(‘12 34.2% → ‘13.1Q-3Q, 38.3%)했으나,

화웨이, 레노버, ZTE, Coolpad, Xiamomi 등 중국 업체는 중저가시장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세계 2위(’12 13.9% → ’13.1Q-3Q 18.0%) 등극

○ ‘13년 성장을 주도한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의 성장률 둔화로 ICT수출은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인 4%대 성장 전망

* 세계 시장 성장률(’13 → ’14, IHS, SA, %) : (메모리) 21.3 → 5.8, (스마트폰) 22.2 → 6.4

- 휴대폰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나 국내

기술 경쟁력과 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수출 경쟁력은 유지할 전망

- 반도체는 글로벌 수급 개선에 따른 단가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스마트

기기의 고용량 메모리 탑재 등으로 수출 확대 예상

* 2Gb D램 가격 전망(Gartner) : (’13.1Q) 1.47 → (4Q) 1.97 → (’14.1Q) 1.87→ (4Q) 1.72

* ’14년 스마트폰 보급률(SA): 북미 63%, 서유럽 66%, 아태 27%, 중남미 28%

- D-TV와 디스플레이패널은 소치동계올림픽(2월), 브라질월드컵(6∼7월)로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되고, 태블릿PC, SW 등은 높은 성장세 예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4.1.10.) http://www.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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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별 동향

1  미국, 연방정부의 현상공모(prize competitions)를 통한 문제해결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COMPETES(the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법률을 통해 모든 연방기관들이 현상공모(prize competitions)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도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권고

○ 행정부는 이러한 현상공모를 모든 연방기관에서 적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번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2년 연방정부가 현상공모를

통해 얻은 주목할 만한 성과와 효과들에 대해 소개(’13.12.17)

2012년 현상공모를 통한 연방기관들의 대표적인 성과

○ 에너지국 : Apps for Energy

- 10만 달러 규모의 현상공모로 전력사용자들이 전력사용 기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대회 개최

○ 미국통계국 : Census Return Rate Challenge

- 통계학자, 수학자, 데이터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 통계조사 답변을 바탕으로 통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회 개최

○ 국방고등연구기획청 : Shredder Challenge

- 컴퓨터 과학자들과 퍼즐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5만 달러 규모의 대회로

이미 파쇄된 문서들을 다시 조합하는 대회 개최

※ 민감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 또는 군에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대회 개최의 목적임

연방정부는 현상공모를 통해 도전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을 탐색

○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참신한 해결책 도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분야와

협력 및 융합적 접근 시도 등 현상공모의 이점을 발견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2013.12.17.)

http://www.whitehouse.gov/blog/2013/12/17/continued-progress-engaging-citizen-solvers-through-p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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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화웨이의 불법 정보수집 관련 활동 검열 예정
 

영국 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둘러싼 사이버침해 우려와 관련해 세계 2위

장비업체 화웨이가 공급한 장비에 대한 보안감독을 강화

○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중국산 장비 도입 확대로 주요 통신망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권고(‘13.6)

- ISC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터넷 환경에 대한 도·감청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

- 또한 영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사이버공격의 주요 가해자로 의심

* 반면 화웨이는 영국 의회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지난해 영국에 약 2조

2,500억 원 투자와 5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영국 정부에 꾸준히 협력해 왔다고 주장

○ 이에 정보통신본부(GCHQ)는 사이버보안 진단센터를 가동해 화웨이 장비의

안전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발표(‘13.12)

- GCHQ는 남부 옥스퍼드셔 밴버리에 있는 '화웨이 사이버보안 진단센터'의

통제권을 넘겨받아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전면 조사할 계획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슈화

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확대

○ 지난 10월 LG U+가 광대역 LTE 망구축 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택하면서

미국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세계 주요국은 외산장비의 진입장벽 및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

< 주요국의 화웨이 장비 규제 사례 >

미국
•보안 위험성 지적('12.10)
•스파이 활동 연루 증거 확보('13.7)
•한국 무선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서한 전달('13.12)

캐나다 •통신망 사업에서 참여 배제('12.10)

호주 •전국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에 입찰 제한('13.10)

대만
•장비 수입및 기존에 수입한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 판매도 일정 기간 금지('11.6)
•정부기관 사용금지 및 정부경매 금지 발표('13.10)

출처 : BBC, '13.12.17. http://www.bbc.co.uk/news/technology-254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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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U, 5G 기술 표준 주도권을 위한‘5G PPP’공식 결성

EU는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 PP'의 후속 기관인 ’5G PPP(5G

Public-Private Partnership Association)를 공식 결성(12.19)

○ EU는 5G의 요구사항, 기술과 비즈니스 사례를 위한 산업 전반의 합의

및 2020년 도래할 5G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공식 조직 출범

○ 24개의 통신사, 시스템 사업자, 리서치 그룹이 참여하였으며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세대 통신 관련 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펼칠 계획

* 단계적으로 유럽차원의 전략적 R&D와 표준화 활동을 지휘하며 5G 표준화․

주파수 등 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 

* EU는 5G 연구개발에 내년 말까지 1년간 약 1억 2,500만 유로(약 1,816억원)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014～2020년까지 7억 유로(약 1조 172억원) 투입을

결정하고 전폭적 지원이 예상

영국, 중국, 일본 등은 이미 5G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5G 분야의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한국은 2015년까지 프리(pre) 5G 기술 시연, 2018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사용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

* 중국은 2020년까지 1.6억 위안을 투자하여 ‘5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 10년 내

현재 4G시스템의 10Gbps 속도지원, 미래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에 대하여 요구되는

10배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을 연구

< 유럽의‘5G PPP’추진 계획 및 국가별 현황 >

<유럽의 5G 추진 단계> <주요국의 5G 관련 현황>

1단계
(2012-2014년)

•METIS(유럽연합의 5G 프로젝트) 기반

구축
한국

•5G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예정

2단계
(2014-2016년)

•기본적인 R&D와 비전 수립에 집중

•구체적 시스템 최적화 방안과 표준화를

위한 사전 작업

중국
•과학기술부를 통해 국책과제로 5G

요소 기술 연구 시작

3단계
(2016-2018년) •정식세계표준화선점을위한활동수행 일본

•NTT도코모가 올해 초 11GHz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G 연구결과 발표

4단계
(2018-2020년)

•5G 시대 표준화를 주도 미국
•민간(ALU, 퀄컴, UC 버클리 등) 중심

으로 5G 연구 중

출처 : EU, http://ec.europa.eu/research/press/2013/pdf/ppp/5g_fact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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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U, 유럽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설문조사 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 부설 설문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유럽 중소기업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

○ 중소기업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녹색제품과 서비스(Green Product & Service)**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EU 28개 국가의 11,0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녹색일자리(green job) : 녹색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공정에서 오염배출감소에 기여하는 직업, 신재생 에너지 장비

담당자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직업군을 의미

** 녹색제품·서비스(Green Product & Service) :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설문

조사에서는 에코디자인·라벨, 유기물을 활용한 생산, 주요 재활용 제품도 포함

조사결과 EU내 2,030만 여개의 중소기업 중 42%의 기업에서 최소 1명

이상이 녹색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93%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녹색일자리는 2012년의 예측치보다 5%가 증가하여 총 2,000만 명 이상이

유럽 중소기업의 녹색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의 중소

기업에서 녹색제품·서비스를 제공

○ 기업들은 폐기물 최소화(67%), 에너지 저장(67%), 자원절약(59%) 등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약 51%의 기업들은 물이나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실시 중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녹색제품·서비스의 증가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도출

○ 중소기업에서는 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컨설팅 실시 등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

※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조언(22%), 신기술·과정에 대한 소개(19%), 기업 간

협력(19%), 성공사례에 대한 DB 제공(16%)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 녹색제품·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제품과 서비스, 신규 생산공정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꼽음

출처: 유럽집행위원회(2013.12.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1152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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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2014년 지식재산 정책 예산(안) 개요
 

일본재흥전략
*
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2014년 지식재산 정책 예산(안)을 발표

* 2013년 6월 수립된 일본재흥전략은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체제 정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및 성과를 상업화 실용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

지식재산 기반 확대, 혁신 지원, 글로벌화 강화 등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

① 개인, 중소기업, 지역, 대학 등에 중점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확대

- 개인, 지역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배치 상담

등 종합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단체상표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육성을 촉진

주요 추진 과제 ’14년예산(안)(억엔) ’13년예산(억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 등의 의한 상담체제 강화 21.9 19.4

중소기업의 국내 해외출원 지원및모방품에 대한 대책강화 24.7 19.8
지역브랜드 육성 지원 0.5(신규) -
공적시험 연구기관 지식재산활동 지원 1.6 1.6
대학 등 지식재산활동 지원 별도 예산이 제시되지 않음

② 연구개발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혁신을 지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특허문헌의 조사를 위한 검색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을 지원

주요 추진 과제 ’14년예산(안)(억엔) ’13년예산(억엔)
외국 특허문헌의 검색환경 정비 강화 31.5 18.5
특허출원의 기술동향 조사 분석 강화 11.7 5.7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지원 0.6(신규) -
국제적인 지식재산 연구자 육성 지원 1.6 1.6

③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시스템 실현으로 글로벌화 강화

- 최고 품질의 신속한 심사 실현을 위해 임기제 심사관을 확보하고 외국 특허문헌을

대상으로 한 선행기술 문헌조사를 강화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

주요 추진 과제 ’14년예산(안)(억엔) ’13년예산(억엔)
임기제* 심사관 확보 100명(신규) -
선행기술 문헌조사 강화 252.5 223.2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강화 18.8 16.4
디자인 상표 제도개정에 따른 심사체제 정비 1.4(신규) -
신규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260.4 242.2

* 통상의 심사관과는 별도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여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4년 이상의 종사

경험을 가진 자로서 최초 임기는 5년이며 재임용된 경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출처 : 특허청(2013.12.24)

http://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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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2013년 국내외 10대 과학기술 뉴스 선정
 

과기일보 주관으로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의 일부 원사
*
, 주요 뉴스 기관

편집장, 과학기술분야 신문기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2013년 국내외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13.12.25)

* 원사(Academician)는 국가에서 설립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학술칭호를 의미

○ 과기일보에서 매년 연말 발표하는 “국내외 10대 과학기술 뉴스”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요 과학기술성과와 사건을 선정

※ 국내외 10대 과학기술 뉴스 후보에 대한 네티즌 투표 결과와 의견을 참고

(http://www.wokeji.com/special/2013Top10/)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2013년 10대 과학기술 뉴스에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상징하는 성과와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핫 이슈, 과학기술사건 등이 포함

구분 10대 과학기술 뉴스

국내

대형 수송기 Y-20, 최초 비행 성공
비정상 양자 홀효과(hall effect) 최초로 관측
선저우 10호 유인우주선, 최초 응용성 우주비행 개시
‘톈허(天河)’, 세계 슈퍼컴퓨터의 1위 기록
인간 감염 H7N9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주 연구개발 성공
체세포 재프로그래밍(somatic reprogramming) 기술의 획기적 성과
선명한 수소결합 사진 촬영
알칼리성 토양의 대량 이산화탄소 흡수 규명
4G 영업허가증 발급, 통신업의 새로운 시대 진입
달 탐사선 창어 3호, 달 연착륙 성공

국외

유럽, 미국 등 선진국, 뇌과학 계획 잇달아 발표
운석 습격으로 러시아에서 피해자 1,000명 발생
미국에서 한 명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영아 첫 완치 가능성
알파자기분광계(AMS) 암흑물질 연구 최초의 성과 발표
미국,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프리즘 사건,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 경고
빛이 결정체에 머무는 시간 1분 유지
인류 탐사선, 최초로 태양계에서 벗어남
아이스 큐브(ice cube), 최초로 태양계 외부 고에너지 중성미자의 정확한 증거 관측
중국 달 탐사선(창어 3호) 달 연착륙 성공

출처: 과기일보(2013.12.26.)

http://www.stdaily.com/shouye/guonei/201312/t20131226_613553.shtml

http://www.kejizhongguo.org/2013/121913LQ201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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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발간일)
주요내용

미

국

데이터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정보기술혁신재단 / 12.18 )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을
관장하는 국제표준의 설립 필요

- 고객에게 혁신적인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회사들조차
정보 수집을 위한 그들의 요구를 왜곡하려는
세계 정부들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

- 각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감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간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는 보호무역법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for Data)"을 설립
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

미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 35위

(NYT / 12.29 / 1p)

ㅇ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세계 148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35위

-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발달·
확산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높은 비용이라고 분석

중국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국립과학재단 / 12.19)

○ 미시간주립대학(MSU) 연구팀은 산림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글로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은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총체적인 접근을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

- 실제로는 한 지역에서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팀은 Tele-coupl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합적 연구도구를활용하여 중국의
산림복구정책이 중국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을 분석

영

국

2009년 이후 실업률 최저

수준 기록

(BBC / 12.18 / 1p)

ㅇ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개월(8~10월)동안
실업률은 7.4%로 ‘09년 2~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는 9만 9,000명이나
줄어든 239만 명으로 집계

프

랑

스

유튜브·페이스북에 `문화세`

부과 움직임

(Businessweek / 12.26 / 1p)

ㅇ 프랑스 정부가 유튜브와페이스북등 SNS 기업에도
`문화세` 부과를 검토 중

-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 시청각위원회(CSA)는
유튜브·데일리모션·페이스북 등이 프랑스 영화·TV
프로그램 제작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

Ⅲ 주요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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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산학연계를통한대학혁신창출

(과학기술정책연구소 / 12.24)

○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나 대학에 의한 산학연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와 대학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 대학벤처의 참여가 연구 추진 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고 대학벤처와의 협력연구는
국가나 관련 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하며
대학은상업화를위한조언이나시설설비등의지원을
받는것이가능한것으로나타남

日 기업들,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위해 협력
(THE BRIDGE/ 12.28 / 1p)

○ NTT그룹, ANA, 다이와증권, JVC켄우드 등은
일본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를 목표로 3억
달러(약 3,16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 일본 기업들은 IT디바이스 개발과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모바일앱개발스타트업에주로투자할계획

* 투자규모는 500만 달러(약 53억 원)~5,000만 달러
(약 527억 원)로 1년에 6~8개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

기업가정신 부활, 스타트업

생태계가 원동력
(The Newyork Times / 12.25 / 1p)

○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기업을 일구려는 `기업가 정신`이 부활 조짐

- 최근 2~3년간일본에 인터넷과기술 관련수백여 개의
인큐베이터(Incubator)와엑셀러레이터(Accelerator)가출현

* 둘 다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안착에 기여하는데인큐베이터는 창업초기, 엑셀러레이터는
그 이후 성장에 초점

중

국

네이처지 선정 2013년도

10대 과학인물

(중국과학보 / 12.19)

○ 12월 19일, 네이처지는 2013년도 과학사건의 중심이
되는 10대 인물을 선정하였고 중국은 국가조류
인플루엔자실험실주임인천화란(陈化兰) 연구원이선정

① Feng Zhang(미국 MIT 생물학자) : DNA ‘편집’ 대가
② Tania Simoncelli(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

유전자 특허 반대자
③ DEBORAH PERSAUD(미국 존스-홉킨스 아동
병원 바이러스학자) : 선천적으로 HIV 바이러스를
보유한 유아를 완치시킬 수 있음을 규명

④ MICHEL MAYOR(스위스 제네바대학 천문학자)
: 지구의 ‘자매’를 발견

⑤ Naderev Saño(필리핀외교관) : 지구온난화운동가
⑥ Viktor Grokhovsky(러시아 우랄연방대학 공학자)

: 운석 연구
⑦ 천화란(陈化兰) 연구원(중국 국가조류인플루엔자

실험실주임) : H7N9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연구
⑧ Shoukhrat Mitalipov(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생식

생물학자) : 인간배아복제에서줄기세포계배양
⑨ Kathryn Clancy(미국 일리노이대학 인류학자)

: 연구현장에서의 성희롱 폭로
⑩ Henry Snaith(영국 옥스퍼드대학 물리학자)

: 태양전지 연구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The Wall Street Journal / 12.19 / 1p)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50억 달러
(약 5조 3,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

- 공업신식화부(MIIT)는 18일 “업체 간 인수합병을
장려할 계획”이라며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칩 생산과 설계, 시험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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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국영기업 독점 구조

깨고 최초의 MVNO 허가
(Reuters / 12.26 / 1p)

○ 공업신식화부(MIIT)가 알리바바·징둥을 포함한
11개 민간기업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자격을 공식 인증

- 새통신업자는전통적음성통화·문자서비스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통신 모델 출현을 예고

중국 통신시장, 1조 위안

시대
(CNII / 12.20 / 1p)

○ 중국정보산업망(CNII)에따르면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통신사시장매출은 1조700억위안(약 186조원) 돌파

- 네트워크 보급으로 전체 모바일 가입자가 급증했고,
융합 서비스 가입자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세계제1의조선대국중국 :

세계조선량의 40% 차지

(과기일보 / 12.23)

○ 현재 중국은 세계 조선량의 40%를 차지하여 세계
제1의 조선대국으로 부상

- 하지만 중국의 조선소가 획득한 수주는 비즈니스에
운용될 뿐, 첨단기술과 高가치 조선업에서 중국의
비교우위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

○ 2011년 전 세계적으로 16척의 LNG선(액화천연
가스 운반선)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한국이 13척인
반면, 중국은 2척에 불과

○ 한편, 선박산업의 기술혁신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

- 영국 조선해운 전문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GE의 공동연구 결과,
중국이 高가치·첨단기술 선박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만 향상시켜도 2020년 全산업의 누계 수입을
400억 달러로 증가시킬수 있다고 분석

EU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

eStation 개발

(공동연구센터 / 12.23)

○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아프리카 지역의 토지상태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인 eStation을 개발

※ eStation은 자동으로 원격탐사 데이터를 수신하고
주요 환경변수들을 처리 분석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 eStation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와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주로 정책결정자 및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eStation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4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

- eStation은 식물, 강수량, 화재 및 해양 등의
데이터나 인터페이스, 지도 등을광범위하게원격으로
감지가 가능하고 토지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산림보호, 식량안보 및 조업관리 등의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전망

EC, 새로운 클린 에어 정책

패키지 채택

(유럽집행위원회 / 12.18)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대기오염을줄이기 위한새로운
정책패키지를채택

- 클린에어패키지*는법령개정을통해산업, 교통, 발전
시설과농업등에서발생하는유해가스가건강과환경에
미치는영향을절감할목적으로실시* 클린에어패키지(Clean Air Package) : 장단기대기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국가 오염물질배출제한 지침및
연소설비에 의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침에 대한
제안과 유럽 대기오염방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이 패키지를
통해연간 400억유로의보건비용절감효과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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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14.1.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
개정 시행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주요 내용

①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을 창업일 3년까지 2명,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 미만은 7명으로 완화

②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범위에 출판업, 영화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 추가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

개선추진

(12.30)

○ 우리나라 기술수출도입, 무역규모, 수지(비) 추이와
산업별 기술별 기술유형별 등 기술무역 현황을
분석한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발간

※ 주요 내용
① 기술무역 규모는 ’12년 163.6억 달러로 크게 증가

(17.4%)하고, ‘12년 기술무역수지비는 0.48로 소폭 상승
② 주요 수출 산업은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건설 분야,

기관별로 대기업은 6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처음으로 4.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 의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통해 ‘20년까지 기술무역수지비를 0.7로
개선 추진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조사

(12.30)

○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우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의 현장 활용
실태조사 실시(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계약서 유형, 유형선택모델, 계약서 양식, 해설서 등으로 구성

○ 인지도는 대학, 출연(연)에 비해 기업이 낮고, 중소
기업(73%)의활용비율과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남

○ 향후 산학연 협력연구 고충해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현장 정착방안을 마련해 시행예정

글로벌공개 SW를선도할『오픈

프런티어』본격지원
(12.30)

○ 국내 개발자의 글로벌 공개 SW 개발활동을
지원하는『글로벌 오픈 프런티어』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2013년정보화통계조사결과

(12.30)

○ 정보화 기반, 정보 이용, 정보화 투자, 정보보호
등 4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2013년 정보화 통계조사』결과를 발표

모바일광개토플랜 2.0

(12.31)

○ 이동통신 트래픽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이동
통신용 주파수 추가로 1GHz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정

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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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멘토의날개최

(12.24)

○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멘토로 나선 이들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1회
창조경제타운 멘토의 날』개최

2013년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

(12.30)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통신사
업자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

교

육

부

2013 STEAM R&E 페스티벌

개최

(12.26)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고등학생의 연구활동
경연인 2013 STEAM R&E(Research & Education)
페스티벌 을 오는 12월 26일(목) 개최

○ STEAM R&E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과학중점학교·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학생
등 3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과제별 성과를
전시·발표하는 학생 중심의 연구 성과 발표대회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大賞)시상

(12.26)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행복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발굴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

○ 금년 교육기부대상 공모에 참가한 기관은 모두
134개 기관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상기관은 총 60
개로 △기업 13개, △공공기관 17개, △대학 10개,
△단체 협회 10개, △대학생 동아리 10개 기관

안
전
행
정
부

공무원휴가, 출장등복무결재

스마트폰으로처리가능

(12.19)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을 처리

문

화

체

육

관

광

부

2014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10대 흐름을 말한다
(12.26)

○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 유행

○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켓팅
○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 문화예술계성장엔진은사람이다 : 전문인력양성본격화
○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
○ 히스토리가 스토리로, 문화유산의 재발견
○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
○ 기업,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다
○ 인문학 열풍 :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 문화,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 위한

문화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12.19)

○ 제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와 ‘연구개발
(R&D)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양대
중점투자분야를 전략과제로 제시

○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72.5%에서 85% 이상으로 올려 문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여가행복지수’를
’13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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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구현, 문화정보민간개방과

창조경제활성화’ 설명회개최

(12.18)

○ 정부3.0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민간

개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15)

○ 전국 11,021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1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부족인원·부족률)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8,926명, 부족률은 2.6% 수준으로 지속 하락

추세이나,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여전히 심각

- (부족원인) 산업기술인력 부족 원인은 숙련 불일치

(41.9%), 공급측요인(24.3%), 수요측요인(22.5%) 순

- (향후 정책방향) 기 수립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 지속 추진

‘공과대학중소기업 R&D 119

사업’ 발대식개최

(12.19)

○ 산업부는 ‘공과대학 중소기업 기술지원 119’

발대식 개최하여 30명의 주요 공과대학 교수들을

기술코디네이터로 위촉

○ 기술 지원 희망 기업이 온라인으로 애로기술을

신청하면 관련 분야 기술 컨설팅 및 단기

R&D 과제 지원 예정

글로벌시장을선점할 200대미래

유망소재부품발표

(12.26)

○ 산업부는 ’25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미래 유망 ‘시장선도형 200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과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

○ 1년 여간 선행연구·시장수요조사 등 기술적

분석과 감성·디자인 등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통해 소재부품 시장 선도를 위한 200대

소재부품 기술 전략 로드맵 도출

두뇌산업육성프로젝트본격화

(12.26)

○ 기획, 설계 등 제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SoC), 바이오업종의 챔피언 기업 육성

제조업에임베디드 SW 결합⇒

선진형산업강국도약
(12.31)

○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최초로 임베디드 SW에

특화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 발표

보
건
복
지
부

고용․복지서비스를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 설치

(12.24)

○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복지사업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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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체계

마련

(12.16)

○ 환경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 의정서
*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

함으로서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

국

토

교

통

부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

(12.18)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함께 추진 중인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
구축사업의 ‘13년 성과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 공간정보에서 건물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대국민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기반 정보

○ 건물통합정보는 중앙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행정을 펼칠 수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

○ 국토부는 향후 2014년까지 전국기반 DB구축을

완료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정보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

(12.26)

○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교통안전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성화 방안 을 발표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도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템

○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관련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 통계 쉽게

활용하세요

(12.26)

○ 해양수산 각 분야의 2013년 통계를 수록한 해양수산

통계연보 및 해양수산주요통계가 각각 발간

※ 해양수산 통계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집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며 정책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방

위

사

업

청

기술도우미제도통해기술이전및

사업화해법제시

(12.18)

○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S&T Motiv에서 ‘기술도우미 제도’를 통해

요청한 기술설명회를 직접 업체 방문하여 실시

○ 기술도우미 제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기업과 최대한 공유하여

국방기술을 민수분야에서 사업화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최적 사업화 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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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기
업
청

이노비즈기업, 수출확대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창조경제 견인
(12.18)

○ 2013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발표
① 높은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
② 매출 성장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강화로

내실화 지속
③ 기술경쟁력과 지속적 해외투자확대로 수출

기업 및 수출규모 증대
④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4년 약 6만9천 명
신규 일자리창출 전망

⑤ 활발한 융복합 R&D와 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창조경제의 선도적 역할

⑥ 체계적 혁신역량이 뒷받침된 기술혁신활동이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중견기업수 대폭 증가,

경제적 위상도 한층 강화
(12.19)

○ 2013년 중견기업 현황을 발표
① 중견기업수 : 2,505개(전년대비 76.2%증가)
②고용·수출·매출등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강화
- (고용) 99.6만 명(20.9%↑), 총고용 中 비중

(’11)7.6 → (’12)8.8%
- (수출) 703.3억달러(16.6%↑), 총수출 中 비중

(’11)10.9 → (’12)12.8%
- (매출) 중견기업매출 총액은 560조원(50.1%↑)으로,
매출액 상위 기업집단 1·2·3위를 합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

특

허

청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 기술 찾았다!
(12.17)

○ 특허청은 산업융합, 소재,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4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5년
이내에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40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발표

○ 이들 미래 유망기술을 정부 R&D 관련 부처에
제공하여 R&D정책 방향 수립 및 차년도 정부
R&D 과제기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

국가 R&D 효율성? 특허정보가

답이다!
(12.20)

○ 특허청은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활용 확대
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

○ 이 방안은 R&D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기획, 과제
수행, 성과추적·관리까지 국가 R&D사업 全주기에서
특허정보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질 높은 우수특허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춤

블록버스터급 물질특허

기간만료, 4,000억 시장

열린다!
(12.23)

○ 특허청은 정부3.0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연구개발
(R&D) 효율화,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14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할 예정

○ 정보 공개 내용에는 의약, 바이오(Bio), 화학소재,
농약등특허권이만료되는물질의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 관련
사항과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상품명, 허가일
등 제품정보 사항이 포함됨

창의아이디어의산실 SW, 특허
획득쉬워진다!
(`14.1.1)

○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대한특허제도를개선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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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통계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 주요 내용

* OECD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의 36,715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미래부 KISTEP)되었으며 2012년도 수행 전체 연구
개발비, 분야별 연구개발현황, 기업 연구개발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등을 포함

2012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26,548명(7.1%) 증가한 401,724명

○ 보조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인력 수는 31,470명(5.9%) 증가한 562,601명

○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
수는 315,589명으로 세계 6위권이며

연구개발인력 수는 395,990명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 인력

<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12월 당월 연간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5,236 -0.9 100.0  13,682  4.5  169,421  9.1  100.0  
정보통신기기 131,819  -3.7 84.9 11,583 4.8 142,685  8.2 84.2 
ᄋ전자부품 91,229  2.4 58.8 8,242 4.8 96,842 6.2 57.2 
ᄋ컴퓨터 및 주변기기 7,718  1.3 5.0 569 -2.4 7,149 -7.4 4.2 
ᄋ통신 및 방송기기 22,870  -17.8 14.7 1,903 -1.1 27,587 20.6 16.3 
ᄋ영상 및 음향기기 9,180  -14.2 5.9 811 27.8 10,414 13.4 6.1 
ᄋ광자기매체 822  -49.2 0.5 59 39.2 693 -15.7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417  18.7 15.1 2,099 2.8 26,736 14.2 15.8 
ᄋ의료정밀광학기기 6,400  21.3 4.1 788 7.9 8,405 31.3 5.0 
ᄋ가정용 기기 4,659  -2.2 3.0 365 25.2 4,952 6.3 2.9 
ᄋ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4  -6.0 0.3 67 51.2 458 1.0 0.3 
ᄋ전기 장비 11,904  29.2 7.7 880 -9.9 12,921 8.5 7.6 

<자료> NIPA,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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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자료> 벤처인, 2014. 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합계

2012년 11월 20,552 4,192 301 394 344 67 2,212 28,062

2012년 12월 20,581  4,271 299 396 347 72 2,227 28,193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자료> 벤처인,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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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혁신 사례 분석 : 박테리아 기반 신개념 의료용 나노로봇 

(개요) 전남대 박종오 교수 연구팀은 암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을 세계최초 개발(2013.12.16.)

○ 기존 나노약물입자가 아닌 박테리아를 이용한 능동 의료용 나노로봇으로는

세계최초의 사례로 고형암*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며 동물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제시

* 대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췌장암등 고형장기에 발생하는 암

○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 암을 치료하는 박테리오봇*을 이용한 능동 약물전달체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국의 높은 의료용 마이크로/나노로봇 기술 경쟁력을 입증

* 박테리아의 인식, 운동, 치료성능과 약물전달체의 치료성능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능동형 의료용 나노로봇

○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 12월호에 게재되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 또한 확보

※ 박테리오봇 국제원천특허 확보(등록/출원 : 국외 10건, 국내 23건), ‘박테리오봇’

용어 상표등록출원(41-2012-0041720)

(배경) 기존 항암제는 낮은 암 지향성과 약물 부작용 발생이 문제

○ 기존 항암제 및 약물전달체는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암 선택성이 취약하여

낮은 치료 효율과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

○ 마이크로/나노로봇개발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운동성 연구에

머물렀고, 능동적으로 이동하면서 특정질환을 지향하는 의료용 마이크로/

나노로봇 분야의 연구성과는 전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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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연구개발 특징) 고형암을 가진 동물(쥐) 모델을 이용하여 박테리오봇의

암 지향성 및 암조직 내 표적화 여부를 세계최초로 규명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어니어 사업으로 수행

○ 연구팀이 개발한 박테리오봇은 크기가 직경 3μm(마이크로미터)이며 크게

생물체인 박테리아와 약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 구조체 등 두 부분으로 구성

○ 박테리아는 유전자 조작으로 독성이 제거됐으며 편모를 움직여 조직이나

혈액 속을 유영하게 되고 항암제 등 특정 약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

구조체를 밀고 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설계

○ 박테리오봇이 암에 도착하면 마이크로 구조체가 터지면서 암 표면에

항암제가 뿌려지게 되고 박테리오봇의 이동 속도는 평균 초속 5μm 가량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향후 암진단,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능동형 약물

전달체 개발 및 의료용 나노로봇 개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개척

○ 세계최초로 기존 암 진단,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동형

약물전달체와 의료용 나노로봇의 의미를 지님

○ 금번 연구결과는 의학-공학 간 융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진단·

치료가 가능한 의료용 나노로봇 개발에 관한 도약의 계기로 작용

○ 박테리오봇이 실용화되면 미세한 초기 암도 찾아가 항암제를 주입할 수

있어 암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항암제와의 결합을 최적화하고 인체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량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출처 : 전남대 나노로봇연구실(http://micronanorobot.re.kr)

사이언스 타임즈(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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